
그림을 보고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말해요
 글을 읽고 까닭과 함께 나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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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있었던 일

월요일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호진이는 평소처럼 승수와 운동장에서 놀기 위해 밥을 부지런히 먹었

습니다. 역시 공을 1등으로 차지하여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지현이도 오

고, 뒤따라 서영이, 준원이도 왔습니다. 서로 공을 차기도 하고, 뺏기도 

하며 정신없이 뛰어놀다 보니 종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겁지겁 교실로 돌아오니 몇몇 친구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운동장에서 일이 하나 있었네요. 우리 반의 공들은 누구든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안전하게 가지고 놀아야겠지요.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찬 공에 우리 반 친구가 등을 세게 맞았다고 하네요.”

“누구야?”

“아팠겠다.”

여기저기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용! 누가 그랬는지 찾을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 반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회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지요. 점심시간의 공 사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손을 든 민준이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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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놀이는 손으로만 하고 발로 

차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민준

서영

승수

“공을 발로 차면 공이 너무 세게 날아가 친구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

래서 저는 공놀이는 손으로만 하고 발로 차며 노는 것을 금지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맞장구를 치는 친구도 있고, 못마땅해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발로 차는 것은 금지하자는 이야기군요. 다음은 서영이가 말해 볼

까요?”

“네, 일단 공을 가지고 놀게 되면 발로도 차게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외에 점심시간에는 공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공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네요.”

그때 승수가 손을 번쩍 들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공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해요!”

“승수는 까닭을 들어서 생각을 말해 보세요.”

“공을 손으로만 주고받는 놀이는 시시하고 재미가 별로 없으니 공을 

발로 차며 노는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말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1   월요일 점심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2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 속 인물들의 생각과 그 까닭을 정리해 봅시다.

2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무엇인가요?

까닭생각

공 을  발 로  차 면  공 이  너 무 
세게 날아가 친구가 다칠 수
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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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을 읽고 ‘나’라면 어떤 말을 하겠는지 생각과 까닭을 써 봅시다. 5  그림의 장면을 보고 나의 생각을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4 이어질 낱말을 생각하며 끝말잇기 놀이를 해 봅시다.

운동장 장화

배움 다지기

  글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글을 읽고 까닭과 함께 나의 생각을 말해 보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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